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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투명성기구, 

부패인식지수 발표

...대부분의 국가 

여전히 부패

최근 부패지수 결과, 전 세계 정부들이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드러나

□ 25주년을 맞아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는 「2017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

Perception Index)」 조사결과를 발표함.

❍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(CPI)는 매년 180개국에서 공공 부문의 부패인식을 분석하고, 0~100점의 

척도를 이용해서 각 국가에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정함. 

❍ 이번 조사 결과,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패를 종식시키는 데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Ÿ 2017년에 2/3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평균 43점으로 나타났음. 

Ÿ 국제투명성기구는 2017년에 동부 및 남동부 유럽 국가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반부패 노력이 방해

를 받고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음.

Ÿ 국제투명성기구의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의장은 “부패 수준이 높으면 법규 약화, 정보에 대한 접근 

부족,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부 통제 및 시민 참여 감소와 관련이 있다,”라고 설명함.

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로 89점을 획득했으며, 이어서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차지함.

Ÿ 미국은 75점으로 벨기에와 호주와 동점을 기록해 공동 16위를 기록하였음.

Ÿ 일본은 20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으며, 중국은 77위, 러시아는 135위를 차지하였음.

❍ 한편, 소말리아가 9점으로 조사대상국인 180개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조사되었음.

Ÿ 소말리아에 이어 부패한 국가로 조사된 남수단과 시리아는 각각 12점과 14점으로 179위와 178위를 차

지함.

Ÿ 북한도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17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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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가장 눈에 띄는 국가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, 부패인식지수에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.

❍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작년 62위에서 5단계 상승한 57위를 기록했음.

Ÿ 동 보고서에 따르면,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아랍국가 지역에서 3위를 

기록, 지역 평균 33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음.

Ÿ 이러한 성과는 ‘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계획’ 및 책무성과 지속성 향상을 향한 사우디아라비

아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결과임. 

Ÿ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1월에 국가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반부패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

서 취하고 있음. 

□ 한국은 부패인식지수에서 51위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함. 

❍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으며, 이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

단계 상승한 수치임.

❍ 한국 대상 자료들의 측정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

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. 

❍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부패,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 

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음. 

❍ 다만,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,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

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. 

❍ 국민원인위원회는 국가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순위라고 밝힘.

Ÿ 이에 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반부패,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

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힘.  

❍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에 39위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2016년엔 52위를 기록함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자료정리: EMERiCs, 자료감수: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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